
담당 외교비서관실보도자료

- 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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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대통령, 토마스-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접견

- 대통령, 유엔 안보리 내 주요 이슈 대응에 한미 간 협력 강조 -

윤석열 대통령은 오늘(4/15, 월) 오후 방한 중인「린다 토마스-그린필드(Linda

Thomas-Greenfield)」주유엔 미국대사를 접견하고,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, 한미

동맹,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.

대통령은 한국이 올해부터 2년간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

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, 안보리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

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. 또한,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지난 70

여 년간 자유, 민주주의,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발전해 왔으며, ‘글로벌 

포괄 전략동맹’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평가했습니다.

토마스-그린필드 대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 공조가 견고한 이때 한국을 방문

하게 돼 뜻깊으며, 한국이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를 주도하고 제3차 민주

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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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각종 글로벌 

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아이티에 대한 한국 정부

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.

대통령은 유엔의 대북 제재 레짐을 굳건히 지켜 나가고, 여타 회원국의 결의 이

행을 위한 안보리 내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고, 토마스-그린

필드 대사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저지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 정부

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, 앞으로도 북한 문제와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한국

과 긴밀한 협력을 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.

양측은 이스라엘-이란․하마스 갈등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도록 함께 노력해 

나가며,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․경제․공급망에서의 문제, 그리고 사이버, 기후

변화 분야 등에서의 갈등이 군사, 정치, 외교적 갈등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,

한미 간에도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공조를 이어가자고 했습니다. <끝>


